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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하고 싶었어요. 
낮부터요. 
정오에는 우리 미술관에서 일하게 될 큐레이터랑 면담을 좀 하느라 바빴고 참 제가 얘기했던가요. 
파리국립미술학교에서 복원미술을 전공한 젊은 친군데 실력이 만만찮아요. 
전공이 아니라 이쪽에서 일 하는 게 글쎄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경험 삼아 큐레이터 일을 좀 해 보겠다 해서 임시로 채용하게 되었거든요. 
아무래도 곧 성곡을 떠날 것 같기도 해서 제 뒤를 맡아 줄 사람도 필요한 시점이구요. 
우리 미술관에서 소장 중인 조선중기 작품 몇 점이 상태가 시원찮아 보관 중인 게 몇 점 있는데 그 친구에게 한 번 맡겨 봐야겠어요. 
미술품 복원작업은 한두 사람 손을 거치는 게 아니라 그 친구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는 없지만 장비로 숨어 있는 손상 부위도 찾아내야 하고 복원 부위를 정해 아주 디테일한 작업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작업이 끝나면 대중 앞에 선보이기 전에 당신께 제일 먼저 보여 드리고 싶어요. 
당시의 풍속도이긴 한데 선비차림의 양반신분으로 보기 드물게 젖가슴을 풀어 헤치고 있는 아낙의 젖가슴에 얼굴을 들이밀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세히 보면 선비도 바지를 허리춤까지 내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풍속화라 하기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춘화는 절대 아니죠. 예나 지금이나 다들 체면 차리고 살지만 가능하다면 아낙의 젖무덤 아니라 어디라도 여자라면-그 여자가 그 사람의 연인이라면 더 깊은 곳에 얼굴을 파묻고 하루를 나고 싶지 않을까요. 
당신은 전설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여걸 유디트 손에 죽은 홀로페르네스처럼 나에게 성적으로 유혹당해 죽음에 가까운 정사를 한번 했으면 하셨지만 저는 빈 시내 남쪽에 있는 바로크 궁전 벨베데레에 소장된 클림트 그림 키스처럼 두 남녀가 꼭 껴안고 성적 교감의 여명을 틀며 시작하는 정사를 당신과 꿈꾸고 있어요. 
에로티시즘이 순간적인 육체의 환락이 아니라 영원으로 진입하는 일종의 관문처럼 순간적인 정사의 덧없음을 초월해 욕망의 숭고한 충족에 이르도록 노력한 클림트처럼 숭고한 에로티시즘의 미학을 당신과 나누고 싶어요. 
곱슬머리의 남자가 꼭 껴안은 여자의 더 없이 행복한 표정, 오르가즘 직전의 환희가 표현된 얼굴의 그 그림을 보면 저도 언젠가 그런 정사를 하리라 했죠. 
그 남자가 내게 당신으로 다가왔다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지난 가을 저의 미술관에 들렀던 당신을 본 순간 저는 부끄럽지만 클림트의 그림을 떠올렸죠. 
그림속의 곱슬머리는 부드럽게 컬이 져서 넘어간 당신의 희끗한 머리로 대체되었고 나는 속옷을 입지 않고 화려한 노란 무늬의 긴 원피스만 겉옷으로 걸치고 있었죠. 
당신은 당시 중국현대작가 초대전을 관심있게 둘러 보셨죠. 
내게 다가와 왕청의 작품에 대해 물어왔을 때 저는 알몸을 내 보인 듯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상이 아니더라도 당신은 충분한 성적매력을 지닌 남성이었죠. 
두 번째 만남에서 당신이 남한강을 따라 드라이브만 하고 저를 저의 집 앞에 내려주셨을 ?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르셨을 거예요. 
키스라도 없었더라면 저는 체면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당신을 나의 아파트로 유인하여 죽음에 가까운 정사를 펼쳤을지도 몰라요. 
저는 너무 뜨거워져 있었거든요. 
키스? 
뭐랄까 당신의 키스에서 저는 오월에 청보리가 익어가는 맛을 느꼈어요. 
청보리 말이죠. 
풋풋한 풀 내음과 알곡이 영글 때 풋알들이 껍질에 밀착되어 밀도가 촘촘해지는 질감 그 모든 것이 당신의 키스 속에 있었죠. 
고백하지만 제가 예일에 다닐 때 조금 사귀었던 의대생인 스티븐과도 나누지 못한 영적인 키스였어요. 
당신도 그러셨잖아요. 정아는 자그마한 체구로 그곳 친구들에게 인기가 짱이었을 거라구요. 
스티븐은 아버지가 상원이었는데 저를 무척 좋아했죠. 
결혼도 생각했었지만 후후. 
그랬더라면 당신과 나누고 싶은 숭고한 에로티시즘의 미학을 이룰 수 없겠죠. 
당신과 나는 앞으로 긴 길을 걸어갈 거에요. 
당신이 그 옷을 입으려 하실지 모르지만 첫 정사를 저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어요. 
클림트에 나오는 남자가 입었던 황금색 가운 그리고 저는 비슷한 패턴의 쉬폰 실크 원피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키스 씬으로 시작해서 클림트의 유디트1으로 끝나는 섹스 말이죠. 
have nice day 
당신의 신다르크로부터.(저를 신데렐라라고 부르지 마세요 꼭요).  
